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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왕의 과자’라는 이름이 붙은 ‘갈레트 데 루아’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과자로 처음에는 주현절(예수 탄

생을 알게 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 축하한 날)인 1월 6일을 축하하며 먹었지만 

지금은 1월 중 어느 날에든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축하하며 먹습니다. 매일매일이 같은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맛있는 케이크를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요. 아름답고 따스한 글쓰기의 정수를 보여 주는 이시이 

무쓰미의 서정적인 글과 구라하시 레이의 이국적이고 섬세한 그림은 새해를 축하하며 먹는 갈레트 

이야기를 한층 더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만들며 그 안에 담긴 배려와 나눔과 축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줍니다.

지은이 이시이 무쓰미 

작가이자 번역가입니다. 『5월의 시작, 일요일의 아침』으로 마이니치신문 작은동화대상, 니이미난

키지 아동문학상, 『접시와 종이비행기』로 일본아동문학가협회상, 『나』로 히로스케 동화상을 받았

습니다. 『달걀과 밀가루 그리고 마들렌』 『100년이 지나면』 『길 잃은 아이의 편지』 등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린이 구라하시 레이 

기후현에서 태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잡지와 책에 삽화를 그리고, 패키지 일

러스트 등을 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개성 넘치는 굿즈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미 할머

니의 서랍』이 첫 작품입니다.

누리과정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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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에 둘러진 띠지를 활용하면 예쁜 왕관을 만들 수 있어요. 크레용으로 색칠

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왕관을 만들어 보세요!

상상력 쑥쑥

책 읽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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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맛있는 파이 안에 도자기 인형 밀리가 쏙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파이를 나누

어 먹다가 밀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은 파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

면 좋겠나요?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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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이를 먹다가 아래와 같은 페브를 발견한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나요?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과 이유를 함께 써 보세요.

페브 주고 싶은 사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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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에 어떤 빵이 담겨 있으면 좋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빵을 누군가와 나눌 때 기분이 어떨지 생각 풍선에 써 보세요. 

	 교사용 답안: 기대한다, 뿌듯하다, 보람 있다, 행복하다, 신나다,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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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을 때의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예쁜 색깔로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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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문장들을 읽고 각각의 항목에 맞게 도자기 인형 밀리의 가장 알맞은 

감정 상태를 보기에서 찾아서 써 주세요. 

	

그립다   신나다   웃기다   기쁘다  걱정되다  고맙다   

기대하다   간절하다  안되다

[ 보기 ]

(1) � �‘그 애, 아빠는 없는 걸까.’ 파이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밀리는 걱정이 되었

어요. 이번에는 블랑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이 파이를 드

실 거지요? 그때 그 아이가 페브를 뽑으면 좋겠군요.”

	 교사용 답안: 걱정되다.

(2) � ‘어, 페브? 내 얘기잖아.’ 갑자기 밀리의 가슴이 올랑올랑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용 답안: 기대하다.

(3) � �아빠는 없고, 엄마마저 아픈 벨. 밀리는 그런 벨을 생각하자 �

가슴이 따끔따끔 아팠습니다.

	 교사용 답안: 안되다.

공감력 쑥쑥

책 읽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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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물과 곤충이 있었고, 집과 배와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갖고 싶어 하

는 기차도 있었고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밀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줄 알

았습니다. 밀리는 깡통 안이 사뭇 그리워졌습니다.

	 교사용 답안: 그립다.

(5) � ‘제발 나를 뽑아 줘!’

		 밀리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교사용 답안: 간절하다. 

(6) � �하지만 누구보다 기뻤던 것은 밀리예요. 벨이 밀리에게 웃어 주었거든요. 

	 교사용 답안: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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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의 과자>에 나오는 인물들의 속마음을 읽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래 그림을 보고 연결해 보세요.

파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기차가 

들어 있으면 좋겠다!

제발, 

벨이 나를 뽑게 

해 주세요.

나에게 왕관을 

양보해 주다니

정말 고마운걸!

너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어 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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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인형 밀리와 왕관 덕분에 벨이 행복해 보이네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행복 카드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  �카드 활용법: 오림선을 따라 카드를 오려서 가방에 넣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아요, 잘 보이는 벽에 붙여도 돼요. 

나는    먹을 때 

행복해요.

나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요.

나는    살 때 

행복해요.

나는 가족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책 읽은 후

적응력 쑥쑥

행복 카드 만들기행복 카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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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moonji.com

문지아이들 

신간 소식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